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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느끼는 일자리 정책,
현장에서 듣는다.

 - 추경에 따라 확대되는 지원사업의 현장을 방문, 진행 상황 확인
 - 청년들과 치킨 간담회...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확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21.(화) 금천구 ‘청년카페’(명칭: 청춘삘딩)를 
방문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대된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후 인근 치킨집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과 사회 초년생들을 
만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4,165억원을 편성했다(4.10). 이번 간담회는 추경을 통해 확대 추진되
는 청년 대상 주요 고용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를 점검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추경에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경험 지원규모가 2천명 확대되어 금년 4만 5천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
하게 된다. 또한, 구직단념청년 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도전지원사업과 미취업 청년의 구직 의욕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프로
그램 지원 대상을 4천명 확대하였다(153억 원 증액).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지방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여 1만명 추가 지원
하는 등 기업의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172억 원 증액).
  이날 장관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 등과 치킨을 함께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성장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정부도 청년들이 더 많은 
일경험의 기회를 얻고, 보다 폭넓게 도전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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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현장방문 개요

□ 일시: ’26. 4. 21.(화) 17:30~19:00

□ 장소: 금천구 청년카페(청춘삘딩), 인근 치킨집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보좌역 등

ㅇ 구직·재직 청년, 운영기관 사업 담당자 등 

□ 내용: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현장의견 청취

ㅇ 구직 청년의 취업 준비 애로사항 및 지원 수요 파악

ㅇ 재직 청년의 사업 참여 경험 및 체감 성과 공유

ㅇ 사업 담당자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소개 및 현장 의견 전달

□ 세부 일정                       ※1부 전체 공개

구분 시간 주요 내용

(1부)

청년카페 방문
17:30~18:00

▪ 청년카페 주요 시설 순시

▪ 청년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현장의견 청취

(2부)

청년 간담회
18:00~19:00

▪ 구직·재직 청년의 일자리 고민 및 

청년고용정책 수요 등 자유 논의



붙임2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설명자료



붙임3  청년도전지원사업 설명자료



붙임4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설명자료



붙임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설명자료


